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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말리아-아덴만 해역 선원피해 주의!
- 해양수산부,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
발표했다.

납치·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지난해 상반기(56명)보다 75% 급증한 98명으로
나타났으며, 선박피랍도 4건으로 지난해 동기(2건) 대비 2배로 늘어났다.

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지난해 상반기(38건)
보다 8%가 증가하였다. 그간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은 대부분 싱가포르
해협에서 발생해 왔으나, 올해 들어서는 방글라데시 해상에서도 10건(‘23년
1건)이나 발생하고 있다.

납치·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상반기 전체(98명)의 절반 이상인 50명(51%)이
소말리아·아덴만 해역에 집중되었다. 또한, 선박피랍 사건도 대부분(4건 중
3건)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와
대비가 요구된다.

그간 소말리아․아덴만은 청해부대와 국제 연합해군의 활동으로 해적
활동이 억제되고 있었으나, 최근 연안국의 정세 불안 등 해상치안 공백을
틈타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올해 상반기 중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한
해적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”이라며, “선원 억류피해 등이 집중되는 소말
리아·아덴만 해역과 해상강도 행위가 집중되는 아시아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
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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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‘24년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

□ (전세계 해적사건) 총 60건 발생, 전년 동기(65건) 대비 약 8% 감소
   * 선박피랍 4건(전년 동기 2건) / 납치·억류 등 선원피해 98명(전년 동기 56명)

ㅇ (서아프리카) 총 10건 발생, 전년 동기(14건) 대비 약 29% 감소

ㅇ (소말리아·아덴만) 총 8건* 발생(전년 동기 피해없음)

   ⇨ 후티반군 공격 이후(‘23.11~) 소말리아·아덴만 해역의 해적활동 재개 및 활동범위 확대

    * ’24년 상반기 해적공격 사례는 총 24건(잠정)이 보고(국제해사국 해적정보센터)되었으나, 
사건정보가 명확한 8건을 공식통계로 집계

ㅇ (아시아) 총 41건 발생, 전년 동기(38건) 대비 약 8% 증가
   ⇨ 방글라데시 해상강도 사건 급증 / (’21년) 없음 → (’22년) 7건 → (’23년) 1건 → (’24년 상반기) 10건

ㅇ (중·남미) 총 1건 발생, 전년 동기(13건) 대비 약 92% 감소

□ (인명피해) 총 98명 발생, 전년 동기(56명) 대비 약 75% 증가

    * 인질(억류) 85명, 납치 11명, 위협 2명

【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 건수(2020～2024)】
(단위 : 건)

구  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

연간 총 발생건수 195 132 115 120 60
(상반기)

상반기

계 98 68 58 65 60
서아프리카 35 22 12 14 10

소말리아‧아덴만 - 1 - - 8
아시아 42 28 32 38 41
중·남미 17 16 13 13 1
기  타 4 1 1 - -


